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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일자리�질의�중요성에�관한�연구:�

예술ㆍ체육계를�중심으로

백석원�․ 배관표

[국문초록]�

정부는 예술ㆍ체육계 일자리를 늘리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술ㆍ체육계 일자리의 질을 외

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확인함으로써 예술ㆍ체육계 일자리 정책에서 무엇

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자리의 질의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예상대로 일자리의 질이 

높을수록 근로환경에 대해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리고 

예술ㆍ체육계를 나눠 분석해봤다. 그 결과, 예술ㆍ체육계에서는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

자리의 질이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ㆍ체육계에서는 금전적 

보상이나 근무시간이 아니라, 업무에서의 자율성이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분

석결과로 종합할 때, 정부는 예술ㆍ체육계 일자리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외재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내재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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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COVID-19 팬데믹으로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은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팬

데믹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하게 펼쳤으며,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은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대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서의 수요를 급감시켰으며(장인성, 2022), 고용 조정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져

(황선웅, 2022)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양혜원 외, 2020). 

차경수(2022)는 COVID-19가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COVID-19로 

인한 산업별 산출량의 1% 감소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20.69%의 고용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했다. 교육서비스업이 0.78% 정도로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1%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이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1)

정부는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

다. 팬데믹 기간동안 정부는 본 예산 외에도 상당액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하며 일자

리의 수를 늘리기 위해 힘썼다.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0개의 재정지원 사업

을 통해 840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240).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4개 사업에서 1,8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국회예산정책

처, 2021: 248).2) 이외에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사회

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2022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각종 지원 사

업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소비할인권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

출을 꾀하고 있다. 예술 및 체육분야 생태계의 회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통계

청, 2022),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의 일자리 공고를 실제로 찾

아보면, 상당수 단체들이 예술인들에게 사업의 최소 조건인 10개월 단기 근무에 4대 보

1)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의 어려움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지출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문화여가 지
출률은 2019년 5.41%에서 2020년 4.31%로 하락했고, 2021년에는 다시 4.23%로 내려갔다. 참고: 통계
청 <가계동향조사>(2019; 2020; 2021).

2) 다만 실집행액은 1,115억 원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0 회계연도 결산 총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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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포함해서 월 192만 원만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이 끝나면 고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정부가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자리의 질이 좋지 못해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은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위

복의 기회로 삼고 있지도 못하다.3)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술인들과 체육인

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는데, 예를 들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여년간 일하고도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지적이 있었다.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여 년 전, 예술강

사 파견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로 설계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이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빠진 3대 보험만 가입이 된다. 또한 2001년 시작된 ‘생활체

육지도자 배치사업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지가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5)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실수령액은 190여 만 원이며,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되지 않아 20년 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체육지도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되

어 있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약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들은 예술ㆍ체육계 일자리의 질을 계량적으로 확인해 보

고자 한다. 기존 이론들을 검토하여 일자리의 질을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으로 구분

하고, 각각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

한다. 일차적으로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영향을 확인한 후, 제조업, 정보통신업, 예술

ㆍ체육계를 나눠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예술ㆍ체육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

ㆍ체육계 일자리 질의 차원을 나누고, 각각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

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의 질을 밝혀냄

으로써 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이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3)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다수의 예술인들을 고용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 
예술인들은 유럽 미술의 전통에서 벗어났으며, 이 사업을 계기로 뉴욕이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팬데믹 기간 사업이 일시적인 피해 경감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 노동법률, <대공황과 공공미술, 예술노동자(1)>. 2022.03.07.

4) 미디어오늘. <예술강사의 굴레, 20여 년간 일하고도 ‘초단시간 노동자’>. 2021.06.23.
5) 경기일보. <“우리는 평생 비정규직”...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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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배경

1.�예술인ㆍ체육인�일자리�및�정책�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0년 기준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

년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695만 원’에 불과했다.6) 2017년 평균도 높

지 않은 1,281만 원이었지만,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팬데믹동안 예술인들의 수입이 

급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이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43.0%에 달했으

며 ‘5백만 원 미만’은 30.0%, ‘5백-1천만 원 미만’ 8.9% 순이다.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3%에 해당하여,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낮으

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예술계가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이 된 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36.3%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3.9%보다 12.4%p 증가한 수치다. 예술활동을 포기한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9.7%로 대부분이었다. 수입이 부족하자 예술인들은 

겸업에 나서고 있다. 겸업 예술인은 44.9%로 나타났다.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의 

유형은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2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 

(20.4%),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14.3%) 순으로 나타났다. 겸업 예술인의 

76.3%는 ‘소득 문제’로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낮은 소득의 어

려움을 토로하는 예술인들이 42.6%였으며, 불규칙한 소득의 문제를 지적하는 예술인

도 33.7%에 달했다. 고용 불안정을 걱정하는 예술인들도 11.1%였다.7) 

체육인들의 일자리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체육계 현황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

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예술인 실태조사>가 있다. 이 실태조사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14
개 분야의 예술인(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전국 17개 시․도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법으로 시행된다.

7) Alper와 Wassall은 예술 노동 시장은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며, 고용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말
한다. 앞선 통계와 같이 예술인이 된 후에도 불안정한 프리랜서 고용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역시 적고 불규칙해 일자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Alper와 Wassall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
히려 혁신과 자기 성취의 실질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며, 예술적 직업의 매력과 미끼로 작용해 예술가는 과
잉 공급되고 있고, 수익 분포는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고 하였다(Alper & Wassal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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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8)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스포츠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

하고 있다. 사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03,145개였던 사업체 수는 2019년 

105,445개로 늘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97,668개로 크게 준 것이다. 2018년 

780,670억 원에서 2019년 806,840억 원까지 늘었던 매출액은 2020년 529,180억 

원으로 줄었고, 2018년 435천 명에서 2019년 449천 명까지 늘었던 종사자 수도 2020

년 376천 명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문을 닫거나 시간을 줄여 운영해야 

했던 실내체육시설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정리

해볼 수 있다.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전

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참여연대, 2021),9) 

99%의 사업주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8일부

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52.1%의 사업주가 4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생겼다고 답했다. 고용이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에 달했는데, 

업체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에 4인 이상을 고

용하던 실내체육시설이 전체의 1/3이었으나 팬데믹으로 9.6%까지 크게 줄었다. 평균 

23세에 은퇴를 하고,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던 체

육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10)

<체육인 실태조사>에서 체육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욱연, 2021).11) 선수들의 평균 근로기간은 3.8년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89.0%에 

달한다. 지도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은 6.3년이며, 비정규직은 74.1%이다. 2019년 기준 

한 해 수입의 경우, 선수는 평균 3,790.8만 원이었다. 중앙값은 3,800만 원이었다. 예술

인들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은퇴 시기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

다. 선수들은 34.3세에 은퇴할 것으로 스스로 예상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8) 스포츠산업조사는 2020년까지 13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국가승인 통계로서는 2009년 기준 조사부
터 11회째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분야별로 모집단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조사 모집단은 스포츠시설
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이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 조사가 어려운 일부 업체에 한
해 이메일 및 팩스 조사를 병행하였다. 

9)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802092
10) 이데일리,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 23세... 10명 중 4명은 무직>. 2020.10.12.
11) <2020 체육인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욱연(2021)의 내용을 재인용한다. 조욱연. (2020). 

체육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스포츠 현안과 진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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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답한 선수는 55.2%에 불과했다. 지도자의 경우 평균 2,919.6만 원이었고, 중앙

값은 2,700만 원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선수는 39.6%

였으며, 지도자는 16.2%였다.

정부는 예술계와 체육계에서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예술계와 

체육계가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고민해 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긴

급 일자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451억 원의 예산을 2,280개 단체의 5,500명의 

일자리 지원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분야 기업 및 일자

리 정보 제공 누리집 ‘아트모아(www.artmore.kr)’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체

육계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심이 되어 2021년 4월부터 1만 명 

규모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월부터는 2천 명 규모의 고용지

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실외체육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액을 높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중점 과제 중 두 번째 중점 과제인 ‘문화일상의 조속한 회복’이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관광ㆍ체육ㆍ영화업계 등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융자를 확대하고 인건비와 세제를 지

원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할인권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이 과정에서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다수 고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예술 및 체육 활동

을 이어나가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적 사업들이 주를 이뤘

다면, 2022년부터는 긴급지원의 성격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간접적 노력이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2)

그렇다면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을까? 예

술계를 살펴보자면, <예술인 실태조사>에 예술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는 

질문이 있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예술인은 16.5%에 불과했고,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예술인이 16.4%,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답한 예술인이 29.1%였다. 

12) 가령, ‘문화가 있는 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을 대면 전환 확대하여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하며,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정책을 살펴보자면, 지방체
육회 소속 순회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하거나 은퇴선수 및 청년 체육인을 고용하여 생활체육활동
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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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는 ‘조금 느끼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질문에 

74.5%가 낮은 보수수준을 이유로 꼽았다. 40.2%는 예술 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고 답하였다. 한편,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36.6%)’, ‘예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수준(29.6%)’, ‘대인 관계의 어려움(10.2%)’ 등도 원인으로 꼽아서 일자리 질로 인

하여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에 저자는 예술ㆍ체육인

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선행연구�검토

예술계의 일자리에 관한 상당수 선행연구들은 왜 예술인들의 소득이 낮은지를 설명

하고 있다. Abbing(2002)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예술인들의 ‘승자독식’의 문제

를 지적하고 있다(Abbing, 2002; Alper & Wassal, 2006; Bille, Frey, & Steiner, 

2013). 소수의 예술인들만이 명성을 얻어 ‘승자독식’하므로 다수의 예술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14) 승자독식의 구조가 갖는 불확실성은 예술인들

의 일자리의 질을 낮춘다(Menger, 2006). 고액의 후원금을 받는 조직이 아닌 이상 예

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직 시

스템은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일자리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예술인들은 예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Abbing, 2002),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Alper & Wassal, 2006). 예술인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도 자율성을 갖고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근로환경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다(Bille et al., 2013). Casacuberta & 

Gandelman(2012)은 시간제 근로 예술인들의 경우 비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늘어

나면 비예술활동 시간을 오히려 줄이며, 예술활동 시간은 유지함을 보여준 바 있는데, 

13) Bille et al.(2003)은 많은 예술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에 노출되어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강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술 노동 시장은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14) 예술작품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본이 갖는 가
치가 특별히 크기 때문에 명성을 얻은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그렇
지 못한 예술인들의 작품은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쉽지 않다. 예술인들이 들이는 노력에 비하여 낮은 가
격에 거래되곤 한다. 한편,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유명 예술작품이 복제될 뿐, 다수의 예술
작품들은 복제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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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술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다른 분야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구조에서의 위험 추구적인 선택은 비단 예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체

육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ㆍ체육계 일자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예술ㆍ체육계의 고유한 직업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까? 한지희

(2016)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기관 근무자의 직무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적 자본개발, 사회적 자본개발, 전문직업성 인식 그리고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살펴

봤는데, 인적 자본개발은 전문직업성 인식과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개발도 전문직업성 인식과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전문직업성 인식이 문화기관 근무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의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고, 예술계의 직업적 특성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윤수용ㆍ허식(2016)은 예술인들의 소득과 근로시간이 근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이다. 예술인들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예술소득이 늘어나면 근로만족

이 증가하였다. 이 연구가 발견한 특별한 점은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근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Throsby(1994)의 근로선호모형

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일자리의 

질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과 근로시간이 근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

써 예술인들에게 있어 소득과 근로시간이 갖는 의미를 계량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 증가하면 영향력이 감소함을 밝

혔다는 점에서 예술계의 직업적 특성에 관심을 둔 것은 사실이나, 예술인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일자리의 질들을 살피지는 못했다.

박현승ㆍ김현철(2017)은 공연예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예

술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를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

는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창작지원금을 받을수록 예술활동 만

족도는 올라감을 확인했으며, 이외에도 창작 지원금 수혜 여부, 예술활동 경력, 예술활

동 학습 및 훈련 지출, 예술활동 지출, 예술활동 공간 보유 여부 등의 영향도 살피고 있

다. 최희림ㆍ이학준(2021)은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직장만족도와 근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득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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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살필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전공 일치도 등의 영향

도 살피고 있다. 예술계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객관적 값들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것들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

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체육계 일자리에 관한 연구도 살펴보자면, 많은 연구들이 일자리 창출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예를 들면, 강현민ㆍ김매이ㆍ이현섭ㆍ최희동(2014)는 스포츠바우처 제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인한 고용 유발 인원을 

예측한 연구이다. 서아람(2018)은 여성 골프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스포츠 직종 분류와 골프관련 직업을 분류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골프

인재 현황과 직업적인 과제로 은퇴 후 골프인재의 선순환적 구조정착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주종미(2019)는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어

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리더십과 비영리조직에서의 일자리 확대,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일자리의 질

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다만 체육계의 은퇴 및 은퇴 이후의 직업에 관한 문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뤄지고 있다.

체육계 일자리의 질을 다룬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연구로 이용식

(2017)이 있다. ‘체육계 일자리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

타 선수들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고, 비인기 종목은 은퇴 후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급

여와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체육인력시장의 공급과잉을 논하며 비체육

계열의 진입장벽도 낮아져 체육계 일자리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체육계 일자리 정책에 관한 연구도 있다. 한편, 김지현ㆍ이근모(2019)는 체육계 

재정지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경영 현안을 살펴보았다. 체육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근로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체육계 

일자리에 관한 연구들은 일자리의 질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은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충분하지 못하다. 예술계의 일자리 질에 관한 연구는 체육

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나 소득과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겪는 경험과 인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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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술ㆍ체육계를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는 연구가 없다는 점도 근본적 문제이다. 예

술ㆍ체육계의 특별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분야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예술인의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다른 분야와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예술ㆍ체육계에서 어떠한 일자리 질이 중요한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Ⅲ.�연구가설의�설정

1.�근로환경만족도와�일자리의�질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란 개념을 사용하며, 국가수준의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ILO, 1999). 

ILO는 괜찮은 일자리를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

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ILO, 2001). 그런데 일반

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

일 수 있고 그 일자리에서 그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일자리는 그 사람

에게는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다. 괜찮은 일자리에는 객관적인 지점과 주관적인 지점이 

병존함을 알 수 있다. ILO가 제시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뜻하며, 특정한 개인이 일자리를 선택하고 그 일자리에 만족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주관적인 차원은 일자리의 질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개인 단위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높

이는 일자리의 질을 찾음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로 표현될 수 있다. 삶의 만

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서, 삶의 구성과 

방식이 다양한 만큼 다차원적이다(Massam, 2002). 삶의 만족도 중 하나의 차원이 직

무만족(job satisfaction)이다. 직무만족은 한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평가, 혹은 

직무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정의 상태로 정의되는데(Locke, 1976), 직무만족도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ling, 2011). 한편, 직무만족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근로환경만족(job conditions satisfaction)이 있다. 직무만

족과 근로환경만족 모두 ‘job satisfaction’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직무만족이 일 자체

에 대한 만족을 뜻한다면 근로환경만족은 환경에 대한 것이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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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질(job quality)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만족도는 직무만족보다 근로환경만

족이라고 보고,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근로환경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사회

에서 인간 복지의 근본적인 차원이다(Gallie 2009; OECD 2013; Eurofound 2014). 

일자리의 질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임금과 같은 금전적 지표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

다(Hurley et al. 2011; Fernández Macías 2012). 이것은 국내뿐만 아닌 세계적인 

연구의 일반적 동향이었으나 최근 근로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직무수행의 다른 비금전

적 측면을 측정하는 모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Gallie 2009, OECD 2013, 

Eurofound, 2012, 2016). 직업에 대한 가치지향에 있어 외재적 가치와 함께 내재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범세

계적인 정치적 의제가 되어 일자리의 질은 정책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에 관한 목표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보수가 많은 직업을 좋은 

직업으로 간주하고 근무시간을 좀 더 고려하는 정도로 근무여건을 판단하였다면 최근

에는 근로자의 그 외의 것들로 좋은 일자리를 판단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은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재적 일자리의 질(extrinsic job quality)은 금전적 지표인 임금, 승진, 명성, 급여, 

부가급여로 측정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추가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등 시간 지표로 측

정될 수도 있다. 이외에 승진기회나 숙련형성 기회, 발전 가능성 등으로도 측정될 수 있

다. 반면, 내재적 일자리의 질(intrinsic job quality)은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사회관

계, 업무의 의미 등으로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측정될 수 있다. 직무만족 

연구에서 일찍이 직무만족을 외재적 만족과 내재적 만족으로 구분하였는데(Weiss et 

al., 1967;, Porter & Steers, 1973; Dinham & Scott, 2000), 외재적 일자리의 질에 

대한 만족을 외재적 만족이라고 부르고, 내재적 일자리의 질에 대한 만족을 내재적 만족

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외재적 일자리의 질은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인다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Smith 

et al.(1969)는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소로 직업 자체의 특성과 보수와 승진기회 등을 제

시하였으며, Hackman & Oldham(1975)도 직업의 안전성과 보수 등을 주요 요인으

로 제시하였다. 경험적으로도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높으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증

가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보다 더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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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가장 먼저 임금 

수준과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강도가 세더라도 승진기회가 

있거나 숙련형성 기회,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최근 스타트업계

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기로 한다.

가설 1. 외재적 일자리의 질은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소득과 만족도 사이에는 선형 관계가 있지만, 효과는 소득의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

가하면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을 행복/소득 역설이라고 한다

(Easterlin 1974). 그래서 소득과 직업에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외재적 일자리 질인 소득과 근로시간은 일자리의 질을 평

가하기에 충분한 통계가 아니며, 다른 많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은 활동 수행의 자율성, 노력, 요구의 강도와 같은 근로자 복지의 

핵심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Green 2006). 일부 직업은 상대적으로 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좋은 일자리로 평가된다. 이들 직장의 본질적인 요소는 의미있는 것,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 자율성을 행사하고 양질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것

이다(Kalleberg 2011; Gallie et al., 2012, 2014). 이러한 의미에서 일자리 질의 내재

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가설 2. 내재적 일자리의 질은 근로환경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2.�예술ㆍ체육계의�직업적�특성

예술ㆍ체육계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 같을 수 없다. 가장 큰 차이를 꼽자

면 창의성(creativity)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Guilford(1950)는 창의성을 

‘뛰어난 정도의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Torrance 

(1962)은 주변의 ‘간극(gaps)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재조합하여 아이디어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직감하는 

능력’을 창의성으로 정의했다. 예술활동은 정신적 측면에서, 체육활동은 신체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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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창성이 중요하며, 따라서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의 창의성 배양이 교육의 핵심이 되

고 있다. 예술교육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체육교육에서도 창의성은 강조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무용과 같은 표현영역에서만 창의성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전 영역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장병권, 2021). 창의적 행동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현되어

(Tierney & Farmer 2004), 예술ㆍ체육계에서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더 큰 만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은 무엇일까? 외재적 일자리 질도 

기본 조건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재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내재적 측

면의 대표적인 요소인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자율적 직무수행으로 외부

의 통제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기결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보다 높은 수준

의 창의적 행동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Amabile 1983; Deci et al., 1989; Oldham 

& Cummings 1996; 오인수 외, 2016). 또한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직무수행자가 

직접 목표 설정을 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며, 일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적

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Bandura & Locke 2003). 스스로 다양한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유용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 행동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오인수 외, 2016).15)

예술ㆍ체육계에서 외재적 일자리의 질이 핵심이 아님은 앞서 소개한 예술인들의 일

자리에 관한 연구들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Abbing(2002)을 비롯한 많은 연구

자들이 소득이 매우 낮으며, 오랜 시간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예술활

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주지 못하는 정신적인 것에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소수만이 취할 수 있는 성공을 향한 ‘위험 추구’ 활동이며, 

예술계의 ‘신화’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만은 없다. 예술

인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외재적 측면이 아니라, 내재적 측면일 뿐인 것일 수도 

있다. 예술인들도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원하겠지만, 그것보다 자율성

을 보장받으며 동료들과 함께 예술활동을 지속하며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그들

에게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5) 고은정․이성진․김상수(2018). 직무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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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예술ㆍ체육계에서는 내재적 일자리의 질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더욱 클 것이다.

Ⅳ.�연구방법

1.�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연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

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조사

는 고용노동환경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

으로 한다.16) 이 조사는 유럽연합 산하 유로재단(Eurofound)에서 실시하는 <유럽 근로

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한 조사로, 설문조사 문항을 공유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지역별로 층화하여 표본

추출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패널을 구성하여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2006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총 6차례 실시된 바 있으며, 3차 조

사 이후부터는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인 2022년에 공개된 6차 데

이터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정보통신

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이하, “예술ㆍ체육계”)17) 데이터를 나눠 분석할 것

이다. 제조업은 8,256명이며 정보통신업은 1,107명, 예술ㆍ체육계는 894명이다. 3개 

집단 간 샘플 숫자의 차이가 크지만, 규모가 가장 작은 예술ㆍ체육계 샘플의 수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차

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전체 샘플의 평균 연령은 49.9세인데, 제조업 평균 연령은 

45.8세, 정보통신업 평균 연령은 39.5세, 예술ㆍ체육계 평균 연령은 43.2세이다. 직업

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는데, 이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16) 가구당 1명씩 조사를 하였으므로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
17) <근로환경조사>는 응답자의 직업 분류가 자세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산업 대분류를 살펴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분류 이외에 관광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 분류가 별도로 있다. 또
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분류의 소분류 항목을 보면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은 ‘예술ㆍ체육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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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로 한다.18)

2.�변수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근로환경만족도이다. <근로환경조사>에는 근로환경만족을 

묻는 질문이 1개 있어 이를 사용한다. ‘귀하의 근로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며 답변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라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환경조사>에는 근로환경만족을 묻

는 문항 외에도 ‘일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 ‘업무를 할 때 열정적이다’, ‘업무를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퇴근할 때 신체적으로 기진맥직한 느낌이 든다’, ‘일 때문

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등 만족도 관련 항목들이 다수 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감정보다 일자리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를 근로환경만족도로 보고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재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소득 데이터는 ‘귀하의 월평균 소득(개

인 소득 기준 세금 공제 후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데이터를 

활용한다. 시간 데이터는 실제 주당 근로시간에서 희망 주당 근로시간을 뺀 값을 사용한

다. 실제 주당 근로시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많

다면 근로환경이 만족될 것이다.” 또는 “일하는 시간이 적다면 근로환경이 만족될 것이

다.” 이러한 가설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19)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히 적게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을 개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나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 

시간 데이터는 실제 주당 근로시간에서 희망 주당 근로시간을 뺀 값을 사용하기로 하였

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귀하가 직장에서 일주일 또는 한달에 실제 몇 시간 일하십니

까’라는 문항을 통해서 얻으며, 일하기를 원하는 시간은 ‘귀하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18) 직업 간 비교가 가능할 만큼 샘플의 숫자가 큰 것은 이 데이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 그러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당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예
술ㆍ체육계 모두 부의 방향으로 근로환경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일을 적게 할수록 근로환경만
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 분석 결과는 <부록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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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 하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일주일 또는 한 달에 몇 시간을 일

하고 싶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얻는다.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자율성과 직장내 관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20) 자

율성은 ‘작업 목표가 결정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묻는다.’, ‘부서,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절차 개선에 참여한다.’, ‘같이 일할 사람(동료)를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 ‘일

을 할 때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의 5개 질문을 통해 측정한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

다. 직장 내 관계는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

해준다.’는 지지에 관한 2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넣었다. 연령과 성별(남성=1, 여성=0) 그리

고 주거지를 넣었다. 주거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였다(수도권=1, 비수도권= 

0). 아울러 학력을 넣었으며(무학 또는 초등학교 미만=1, … 대학원 재학 이상 =7), 건강

상태를 넣었다. 건강상태는 근로환경 만족에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추가

하였다(Bowling, 2011; Levasseur et al., 2009). 건강상태는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

반적으로 어떻습니까?’라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의 답변은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 한편, 마찬가지로 근로환경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고용형태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취업형태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하고 있다(시간제 근로=0. 전일제 근로=1). 본 연구의 변수 

측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Cascales Mira, M.(2021)는 일자리의 질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금전적 지표(임금) 사용에 중점을 두
고 있었으나 최근 근로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직무 수행의 다른 비 금전적 측면을 측정하는 모델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2015년의 EWCS(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를 사용해 탐색
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사회관계, 업무의 강도, 업무의 의미라는 4가지 내재적 일
자리의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새
로운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렇게 얻은 지수는 다른 직업의 복합 지수와 마찬가지로 품질, 일자리의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했다. 유럽의 내재적 일자리의 질 측정은 작업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작업자 중심의 접
근 방식에서 시작된다. 지수가 구축된 후, 업종별 일자리의 질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근로
환경조사의 설문구성은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7차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EWCS)의 원본 설문지를 토대로 개발되어 EWCS와 거의 유사한 설문문항으로 진
행되므로 Cascales Mira, M.(2021)의 지표는 한국의 내재적 일자리의 질 측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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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근로환경만족도 50,305 2.88 0.21 1 4

독립변수

일자리의�

내재적�질

소득 46,648 257.53 146.78 2 2,500

시간 17,239 11.05 10.77 0 104

일자리의

외재적�질

자율성 50,486 3.30 0.93 1 5

관계 34,262 3.45 0.84 1 5

통제변수

연령 50,348 49.12 14.83 14 96

성별 50,538 0.47 0.50 0 1

지역 50,538 0.46 0.50 0 1

학력 50,456 4.50 1.34 1 7

건강 50,447 3.68 0.72 1 5

고용형태 32,907 0.81 0.39 1 2

<표�1>�변수들의�기술�통계�

3.�분석방법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갖고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

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를 점검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일자리의 질

과 근로환경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추론해본다. 다중회귀분석은 일차적으로 통제변수

들만 넣고 영향을 분석하고 이차적으로 외재적 측면의 일자리 질 변수를 넣고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적 측면의 일자리 질 변수까지 넣고 분석한다. 일자리의 질과 관

련해서는 외재적 측면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측면을 먼저 넣

고 분석한 후 내재적 측면을 분석한다. 추가적 분석 과정에서, 업무 과다군과 업무 부족

군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을 실시하고 직업 간 근로환경만

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석을 실

시한다.

본 연구는 예술ㆍ체육계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예술ㆍ체육계만 놓고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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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ㆍ체육계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일자리에서의 변수 간 관계를 확

인한 후 예술ㆍ체육계를 포함한 세 가지 직업군에서의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한다. 창의성

을 기준으로 볼 때 창의성이 업무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제조업계를 일차적으로 분석한

다. 그리고 제조업계와 예술ㆍ체육계의 중간에 위치하며 예술ㆍ체육계와 샘플의 규모

도 비슷한 정보통신업에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예술ㆍ체육계에서 같

은 방식으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한다.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예술ㆍ체육계의 특성을 

살펴본다. 직업군으로 샘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직업군의 조절 효과(mode-

rating effect)를 보는 것과 같게 구성한다.

Ⅴ.�분석결과

1.�상관관계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상관계수가 0.5보다 

높은 관계는 2개만이 확인되었는데, 학력과 연령 그리고 고용형태와 소득의 상관관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올라가며, 전일제 근로자일수록 소

득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

관계를 보다 자세히 보자면, 모두 상관계수가 0.5 이하로 낮다. 가장 높은 것이 자율성과 

지지의 관계로 0.46이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모형에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분석했는데 모두 2 

이하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내재적 일자리 질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예술ㆍ체육계를 중심으로    129

1 2 3 4 5 6 7 8 9 10 11

1.�근로환경만족도 1

2.�소득 0.05� 1.00�

3.�시간 −0.11�−0.23� 1.00�

4.�자율성 0.21� 0.35�−0.12� 1.00�

5.�관계 0.21� 0.15�−0.08� 0.46� 1.00�

6.�연령 −0.03�−0.15� 0.04�−0.13�−0.10� 1.00�

7.�성별 −0.08� 0.37�−0.04� 0.10� 0.04�−0.07� 1.00�

8.�지역 −0.02� 0.13�−0.01� 0.09� 0.00�−0.11�−0.02� 1.00�
9.�학력 0.09� 0.47�−0.13� 0.32� 0.15�−0.53� 0.11� 0.14� 1.00�

10.�건강 0.29� 0.04�−0.07� 0.11� 0.12�−0.29� 0.04� 0.00� 0.19� 1.00�

11.�고용형태 −0.04� 0.53�−0.27� 0.25� 0.10�−0.18� 0.22� 0.12� 0.33� 0.04� 1.00�

<표�2>�상관관계분석�

2.�다중회귀분석

일차적으로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는 <표 3>과 같다. 모형 1-A는 통제변수만 넣고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1-B는 외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의 질, 1-C는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의 질까지 넣고 분석한 결과

이다. 관측치는 1-A는 32,673개, 1-B는 10,437개, 1-C는 9,790개로 일자리의 질 문

항에서의 무응답으로 인하여 숫자가 줄어들었다. 모형 1-A의 경우 결정계수가 0.084, 

모형 1-B는 0.114, 모형 1-C는 0.157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재적이나 외재적 

구분 없이 일자리의 질이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학

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일수록 근로환경만족도가 높았다. 시

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부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무환경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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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만족도

모형�1-A 모형�1-B 모형�1-C

B β t B β t B β t

소득 0.00 0.09 7.36*** 0.00� 0.05� 4.12***

시간 0.00 −0.09 −8.97*** −0.00� −0.08� −8.53***
자율성 0.08� 0.13� 11.90***

관계 0.08� 0.12� 11.62***

연령 0.00� 0.09 13.69***� 0.00� 0.08� 7.16*** 0.00� 0.07� 6.48***

성별 −0.07� −0.07 −13.29***� −0.12� −0.11� −11.16*** −0.11� −0.10� −10.33***
지역 −0.02� −0.2 −3.78***� −0.03� −0.02� −2.58*** −0.02� −0.02� −2.41***
학력 0.05� 0.14 21.29***� 0.03� 0.07� 5.38*** 0.01� 0.03� 2.67***

건강 0.19� 0.26 46.15***� 0.22� 0.30� 30.46*** 0.21� 0.27� 27.83***

고용형태 −0.07� −0.05 −8.96***� −0.12� −0.10� −8.65*** −0.15� −0.11� −10.16***
(상수) 1.89� 74.90***� 1.87� 38.19*** 1.53� 29.24***

F 500.89 168.45 183.00

R-squared 0.084 0.114 0.157

Adj.�R-squared 0.084 0.113 0.156

Obs 32,673 10,437 9,790

*�p< 0.1,�**�p< 0.05,�***�p< 0.01.

<표�3>�다중회귀분석�결과(전체)

<표 4>는 제조업 분야에 한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21) 모형 2-A의 관측

치 5,771개였으며, 모형 2-B는 1,709개, 모형 2-C는 1,675개였다. 모형 2-A의 경우 

결정계수가 0.100, 모형 2-B는 0.150, 모형 1-C는 0.198이었다. 변수들을 추가할 때

마다 결정계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모형과 달리 통제변수에서는 영향

력은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역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

다. 모형 2-B에서 소득 변수와 시간 변수를 넣었는데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모형 

2-C에서 자율성과 관계 변수를 넣었는데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제조업은 전체 데

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이나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모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1) 직업별 근로환경만족도의 차이는 <부록 표 1>, <부록 표 2>, <부록 표 3>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분산분
석 결과 세 개의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정보통신업의 근로환경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예술ㆍ체육계, 마지막으로 제조업이 높았다. 추가적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정보통신업
과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차이와 예술ㆍ쳬육계와 정보통신업의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예술ㆍ체육계와 
제조업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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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만족도
모형�2-A 모형�2-B 모형�2-C

B β t B β t B β t

소득 0.00� 0.15� 5.55*** 0.00� 0.11� 4.15***

시간 −0.01� −0.09� −3.73*** −0.01� −0.09� −4.04***
자율성 0.10� 0.15� 5.76***

관계 0.09� 0.13� 5.12***

연령 0.00� 0.03� 2.40**� −0.00� −0.01� −0.50� −0.00� −0.02� −0.72
성별 −0.04� −0.04� −2.91***� −0.14� −0.12� −4.79*** −0.17� −0.14� −5.79***
지역 0.01� 0.01� 0.66� 0.01� 0.01� 0.47 −0.01� −0.01� −0.45
학력 0.07� 0.16� 11.51�*** 0.04� 0.07� 2.44** 0.02� 0.03� 1.18

건강 0.20� 0.26� 20.56***� 0.24� 0.31� 13.70*** 0.21� 0.28� 12.41***

고용형태 −0.05� −0.02� −1.55� −0.13� −0.05� −2.26** −0.14� −0.05� −2.32**
(상수) 1.78� 26.37***� 1.85� 14.30***� 1.52� 11.16***

F 107.53 37.61 41.27

R-squared 0.100 0.150 0.198

Adj.�R-squared 0.099 0.146 0.193

Obs 5,771 1,709 1,675

*�p< 0.1,�**�p< 0.05,�***�p< 0.01.

<표�4>�다중회귀분석�결과(제조업)

다음으로 정보통신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3-A의 관측치

는 950개이며 결정계수는 0.074이다. 소득 변수와 시간 변수를 추가한 모형 3-B의 관

측치는 261개이며 결정계수는 0.104이다. 자율성과 관계 변수까지 넣은 모형 3-C의 

관측치는 26개이며 결정계수는 0.210이다. 모형 3-C를 기준으로 통제변수의 영향을 

설명하자면, 여성일수록, 건강할수록 근로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지

역, 학력, 고용형태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 3-B에서 외재적 측면에서의 일자

리 질 변수를 추가했는데 소득에서만 유의한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고 시간에서는 유의

한 정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모형 3-C에서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변수

를 추가했을 때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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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만족도
모형�3-A 모형�3-B 모형�3-C

B β t B β t B β t

소득 0.00� 0.20� 2.65*** 0.00� 0.16� 2.17**

시간 −0.00� −0.05� −0.84 −0.00� −0.04� −0.74�
자율성 0.11� 0.17� 2.36**

관계 0.15� 0.22� 3.17***

연령 0.00� 0.08� 2.62*** 0.01� 0.11� 1.61� 0.00� 0.07� 1.11

성별 −0.01� −0.01� −0.34� −0.10� −0.09� −1.48� −0.11� −0.10� −1.73*
지역 −0.01� −0.01� −0.36� 0.06� 0.05� 0.85� 0.05� 0.04� 0.69

학력 0.04� 0.07� 2.02** 0.00� 0.01� 0.12� −0.02� −0.03� −0.45
건강 0.16� 0.22� 7.06*** 0.14� 0.18� 3.03*** 0.12� 0.17� 2.86***

고용형태 0.31� 0.12� 3.69*** 0.05� 0.02� 0.35 0.01� 0.00� 0.07�

(상수) 1.70� 10.41*** 1.86� 5.45***� 1.30� 3.69***

F 12.64 3.69 6.53

R-squared 0.074 0.104 0.210

Adj.�R-squared 0.068 0.076 0.178

Obs 950 261 256

*�p< 0.1,�**�p< 0.05,�***�p< 0.01.

<표�5>�다중회귀분석�결과(정보통신업)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직업군인 예술ㆍ체육계에서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관측치 수는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모형 4-A의 관측치는 395개이고 결정

계수는 0.093이었다. 모형 4-B의 관측치는 132개, 결정계수는 0.045 증가한 0.138이

었다. 모형 4-C의 관측치는 119개이며 결정계수는 0.219 증가한 0.357이었다. 모형 

4-C를 기준으로 통제변수의 영향을 확인해 보자면 예술ㆍ체육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

록, 건강할수록 근로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통제변수의 영향은 유의

하지 않았다. 모형 4-B에서 소득과 시간 변수를 추가했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4-C

에서 자율성과 관계 변수를 추가했다. 앞서 추가된 소득과 시간 변수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고 자율성과 관계 변수는 유의한 정의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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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만족도
모형�4-A 모형�4-B 모형�4-C

B β t B β t B β t

소득 0.00� 0.09� 0.77� 0.00� 0.03� 0.32�

시간 0.00� 0.09� 1.00� 0.00� 0.05� 0.56�

자율성 0.26� 0.35� 3.57***

관계 0.15� 0.20� 2.07**

연령 0.00� 0.09� 1.73* 0.01� 0.14� 1.53� 0.01� 0.27� 2.94***

성별 −0.12� −0.11� −2.19** −0.08� −0.06� −0.71� −0.09� −0.07� −0.89�
지역 −0.01� −0.01� −0.12 0.00� 0.00� 0.04� 0.10� 0.08� 1.01�

학력 −0.00� −0.01� −0.15 0.03� 0.06� 0.64� 0.02� 0.04� 0.42�

건강 0.21� 0.26� 5.18*** 0.27� 0.34� 3.84*** 0.25� 0.30� 3.52***

고용형태 0.18� 0.16� 3.09*** 0.08� 0.07� 0.61� −0.06� −0.04� −0.42�
(상수) 1.92� 8.06*** 1.26� 2.91*** −0.01� −0.02�
F 6.69 2.48 6.01

R-squared 0.093 0.138 0.357

Adj.�R-squared 0.079 0.082 0.298

Obs 395 132 119

*�p< 0.1,�**�p< 0.05,�***�p< 0.01.

<표�6>�다중회귀분석�결과(예술ㆍ체육계)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표 7>과 같다. 전체와 제조업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차가 작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관계가 좋을수록 근로환경에 대해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 모두 검증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의 영향

은 정보통신업과 예술ㆍ체육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예술ㆍ체육계에서는 소득의 영향

도 확인되지 않았다. 예술ㆍ체육계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에서만 유의한 정의 영향이 확

인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예술ㆍ체육계에서는 외재적 측면에서

의 일자리 질보다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으

나 내재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의 중요성이 크다고는 정리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자율성

과 관계 변수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볼 때 예술ㆍ체육계에서 자율성이 의미를 환기시

켜준다. 이로써 가설 3도 부분적으로는 검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ㆍ체

육계에서는 내재적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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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만족도
모형�1

(전체)

모형�2

(제조업)

모형�3

(정보통신업)

모형�4

(예술ㆍ체육계)

소득 0.05�*** 0.11�*** 0.16** 0.03

시간 −0.08�*** −0.09�*** −0.04 0.05

자율성 0.13�*** 0.15�*** 0.17** 0.35***

관계 0.12�*** 0.13�*** 0.22*** 0.20**

*�p< 0.1,�**�p< 0.05,�***�p< 0.01.

<표�7>�다중회귀분석�결과�종합(표준화�계수�및�유의성)

그런데 모형 4에서 시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다른 분야와 달리 

부의 방향이 아니라 정의 방향으로 나왔다. 저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추가 분석을 실

시하였는데, 업무과다군과 업무부족군의 근로환경만족도 평균값의 차이를 T-검정으

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업무과다군과 업무부족군의 근로환경만족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업무과다군이 업무부족군보다 근로환경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희망 근로시간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적게 하

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의미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로환경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시간의 영향은 실제 근로시간이 희망 근로시간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환경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t p

업무과다 2.825 0.545
3.250*** 0.001

업무부족 2.795 0.572

*�p< 0.1,�**�p< 0.05,�***�p< 0.01.

※�집단의�등분산성이�성립하지�않음.

<표�8>�업무과다군과�업무부족군간의�차이�검정(T-검정)

따라서 이차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시간 변수를 실제 근로시간에서 희망 근로

시간을 뺀 시간 차이를 사용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희망 근로시간보다 큰 경우와 실제 

근로시간이 희망 근로시간보다 작은 경우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시간 차이가 

양인 경우와 음인 경우를 나눠서 분석을 실시해서 <표 9>의 결과를 얻었다. 업무부족군

에서 시간의 영향이 부가 아니라 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유의했다.22) 업무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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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희망 근로 시간보다 일을 덜하면 덜할수록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

로,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여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

해볼 수 있다. 한편, 근로환경에 만족하는 이들이 희망 근로시간을 크게 답하여 희망 근

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클수록 근로환경만족도가 커지는 역의 인과관계 현

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예술ㆍ체육인들의 현실

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볼 때 예술ㆍ체육계처럼 

희망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부의 값을 

가지는 것과 구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로환경만족도
모형�5-업무과다 모형�5-업무부족

B β t B β t

소득 −0.00� −0.08� −0.65 0.00� 0.17� 1.40�

시간 −0.00� −0.09� −0.88 0.04� 0.54� 5.18***

자율성 0.39� 0.54� 3.53*** 0.24� 0.31� 2.72**

관계 0.13� 0.17� 1.19 0.12� 0.18� 1.61�

연령 0.01� 0.28� 2.14**� 0.02� 0.46� 4.01***

성별 0.09� 0.07� 0.62 −0.43� −0.37� −3.50***
지역 0.27� 0.21� 1.92*� −0.12� −0.11� −0.99�
학력 0.05� 0.09� 0.71 0.01� 0.01� 0.11�

건강 0.23� 0.24� 2.19** 0.34� 0.49� 4.34***

고용형태 −0.18� −0.11� −0.85� −0.13� −0.09� −0.74�
(상수) −0.33� −0.47� −0.94� −1.66�
F 4.76 6.60

R-squared 0.434 0.653

Adj.�R-squared 0.343 0.554

Obs 73 46

�*�p< 0.1,�**�p< 0.05,�***�p< 0.01.

<표�9>�다중회귀분석�결과(예술ㆍ체육계�내�시간�구분)

22) 앞선 분석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이 확인됐던 ‘관계’ 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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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ㆍ체육계 일자리의 질을 외재적 측면(소득, 시간)과 내재적 측면

(자율성, 관계)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재적이나 외재적이나 구분 없이 일자리의 질이 좋을수

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그리

고 시간제 근로자일수록 근로환경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근로환경만족을 위해서는 소

득과 근로시간과 같은 외재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자율성, 직장 내 관계와 같은 

내재적 요소도 일자리의 질에서 중요하며, 일자리의 질은 다양한 측면으로 판단해야 한

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분석결과이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예술ㆍ체육계만을 대상으로 계량 분석을 실시했는데, 자율성과 

직장 내 관계만이 근로환경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예술인들과 체육

인들은 아주 높은 소득을 얻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소득과 근로시간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술ㆍ체육인들은 창의

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율성이 일자리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율성이 

보장될 때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예술ㆍ체육인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영감을 얻고 용

기와 에너지를 얻는다. 예술ㆍ체육계에서는 내재적 일자리 질이 중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 및 체육인들에게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근로환경만족도에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ㆍ 체

육계의 일자리는 질적인 측면에서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이어야 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이며, 자율성과 동료의 지지가 예술ㆍ체육

인의 근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연구결

과에서는 예술ㆍ체육인은 외재적 일자리의 질 요인은 근로환경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재적 일자리의 질 요인들만이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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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일자리의 질과 근로환경만족도

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계량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의 질의 영향을 보

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일자리 질을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으로 나눠 

예술ㆍ체육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량적으로 살폈다.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

을 구분하여 우열을 확인한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실시하지 못한 심층적 

분석을 시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예술ㆍ체육계를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

였다.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술ㆍ체육계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보

여줄 수 있었으며, 예술ㆍ체육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다. 예술ㆍ체육계 

일자리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

책을 구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사업의 경우, 예술활동의 내용을 제약하는 일부

터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예술인 및 체육인들이 직장 내에서 충분한 동료의 지

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함을 알 수 있으며, 관계가 중요한 

예술ㆍ체육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성폭력 등의 근절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므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은 단순히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ㆍ체육인들이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업무의 자율성과 동료와의 관계가 근

로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고, 외재

적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정책만이 아니라, 내재적 일자리 질을 충분히 고려한 일

자리 정책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다른 산업분야와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한 데이터이지만,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예

술계와 체육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 조사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이라고 분류한 산업 종사자의 응답 결과로 조사하였다. 예술계와 체육계는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술계와 체육계를 구분한 질적 분석이 후속

연구로 이뤄진다면, 이 연구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조사에는 예술ㆍ

체육계만을 위한 데이터가 없다.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 예술ㆍ체육계

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가령 전공의 부합성이 중요한데, 이를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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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향후 데이터가 보완될 수 있다면, 예술ㆍ체육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 데이터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라는 점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

가 있다. 국제적 비교가 후속연구로 진행될 수 있다면, 한국 예술ㆍ체육계의 특성에 대

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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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만족도 Obs 평균 표준편차

제조업 6,733 2.880 0.497

정보통신업 1,102 2.972 0.488

예술ㆍ체육계 599 2.893 0.547

<부록�표�1>�근로환경만족도의�집단별�기초통계

근로환경만족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916 2 3.958 15.85 0.000

집단내 2,106.044 8,431 0.259

합계 2,113.960 8,433 0.251

<부록�표�2>�근로환경만족도의�집단간�차이(ANOVA)

근로환경만족도

(가로-세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0.092***

예술ㆍ체육계 0.013 −0.079***

<부록�표�3>�근로환경만족도의�집단간�차이(ANOVA-Scheffe�검증)

근로환경만족도
부록-1-A 부록-1-B 부록-1-C

B β t B β t B β t

소득 0.00 0.00 16.93*** 0.00 0.00 11.89***

시간(실제) −0.01 −0.01 −18.99*** −0.01 −0.01 −17.94***
자율성 0.06 0.07 17***

관계 0.06 0.07 16.38***

연령 0.00� 0.09 13.69***� 0.00� 0.00 7.27*** 0.00 0.00 6.52***

성별 −0.07� −0.07 −13.29***� −0.10 −0.08 −16.37*** −0.09 −0.08 −15.66***
지역 −0.02� −0.2 −3.78***� −0.02 −0.01 −3.48*** −0.02 −0.01 −2.93***
학력 0.05� 0.14 21.29***� 0.04 0.04 12.18*** 0.02 0.03 8.04***

건강 0.19� 0.26 46.15***� 0.19 0.20 44.45*** 0.18 0.19 41.95***

고용형태 −0.07� −0.05 −8.96***� 0.02 0.04 ���1.65* 0.00 0.02 −0.35
(상수) 1.89� 74.90***� 2.11 2.17 75.67*** 1.83 1.89 60.94***

F 500.89 441.60 445.19

R-squared 0.084 0.105 0.135

Adj.�R-squared 0.084 0.104 0.134

Obs 32,673 30,248 28,610

�*�p< 0.1,�**�p< 0.05,�***�p< 0.01.

<부록�표�4>�다중회귀분석�결과(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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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만족도
부록-2(제조업) 부록-3(정보통신업) 부록-4(예술ㆍ체육계)

B β t B β t B β t

소득 0.00 0.00 ���7.43*** 0.00 0.00� ����2.69*** 0.00 0.00� −0.55
시간(실제) −0.01 0.00 −5.13*** −0.01 0.00� −1.92* −0.01 0.00� −2.18***
자율성 0.08 0.09 ���9.14*** 0.11 0.15� ����4.46*** 0.10 0.18� ����2.73***

관계 0.07 0.08 ���7.35*** 0.09 0.14� ����3.93*** 0.09 0.17� ��2.53**

연령 0.00 0.00 −0.79 0.00 0.00� 0.72 0.01 0.01� ����2.63***

성별 −0.10 −0.07 −7.04*** −0.05 0.01� −1.58 −0.11 0.00� −2.05**
지역 −0.01 0.02 −0.45 −0.01 0.06� −0.37 −0.01 0.10� −0.15
학력 0.03 0.04 ���3.82*** 0.00 0.04� −0.12 0.00 0.05� −0.16
건강 0.18 0.20 18.63*** 0.15 0.19� ����6.69*** 0.21 0.29� 4.91***

고용형태 −0.04 0.04 −1.05 0.32 0.53� ��2.9*** 0.26 0.43� 3.00***

(상수) 1.80 1.96 22.07*** 1.51 1.91� ����7.36*** 1.41 1.96� 5.13***

F 99.09 15.83 7.48

R-squared 0.156 0.155 0.189

Adj.�R-squared 0.154 0.145 0.163

Obs 5,393 873 333

�*�p< 0.1,�**�p< 0.05,�***�p< 0.01.

<부록�표�5>�다중회귀분석�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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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ortance�of�Intrinsic�Job�Quality�in�the�Arts�and�

Sports�Field
 

Baek,�Sukwon․�Bae,�Kwanpyo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jobs in the arts and 

sports field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quality of jobs has become a 

problem. This study classifies the quality of art/sports jobs into extrinsic and 

intrinsic aspects. It then examines what is important in related policies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industries to determine how each affects working 

conditions satisfaction. Based on the “Working Conditions Surve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ffect of job quality in all 

industrial fields, the higher the job quality, the more satisfied emplyees were 

with the working conditions. Next, we analyzed the manufactu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rts and sports field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arts and sports world, the quality of jobs in the intrinsic aspect increased the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conditions. This means that autonomy in work and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re important, not financial compensation or 

working hours,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that 

require creativity are reflected. Combining the above results, the government 

will need to consider the intrinsic as well as extrinsic aspects in designing the arts 

and sports field job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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